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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부가 잠자리에서 깨었습니다. 남편이 정답게 아내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뿌리치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 어이 없는 말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오? 어째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요?”  “글쎄 죽었다면 죽은지 알아요. 나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기가 막힌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여보 말도 잘하고 어느 때나 다름없는 당신이 죽긴 왜 죽었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요 몇 년동안 내 몸은 온통 쑤시고 아픈 곳 뿐이었는데 오늘 잠을 깨고 보니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죽은것 아니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항상 신체적 고통을 지니고 살던 분이 하루 아침에 고통이 깜쪽 같이 사라졌으면 혹시 내가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낙에서 말한다면 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나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거의 매일 조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조깅을 했으면 이젠 다리나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가 된것 같지만 지금도 좀 심하게 뛰면 숨이 차고 다리와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 고통이 오래 가지는 않지만 3-4 마일의 조깅을 마치고 나서 몸에 여기 저기 아픔을 느끼면 운동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기르는 일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십니까? 고통 없이 보람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고통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의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석가모니의 고행이 없었다면 불교의 진수가 있었겠습니까? 자녀를 출산 하시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하늘 같은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올림픽 선수들이 금 메달을 목에 걸며 시상대 위에 설 때마다 그들이 그 영광을 위하여 치뤄야 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수천번 아니면 수만번의 연습을 거쳐거 문자 그대로 피눈물 나는 교통을 겪었기 때문에 금메달의 영광을 얻게 되고 그런 영광은 보람된 성취가 아니겠습니끼? 수천 수만명의 갈채를 받는 연주자나 가수들도 저절로 노력 없이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이나 현재에도 끊임 없이 기능을 연마하는 고통을 매일 수반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190 센치가 넘게 키가 큰 아들과 손자가 있습니다. 특히 제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 여름 동안 신장이 18 센치나 늘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보니 전에 입던 옷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에 제 아들은 매일 같이 무릎이나 발목들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의사한테 물어 보았더니 그렇게 급속히 키가 커지는 아이들은 관절이 아프게 마련이라고 하면서 그런 고통을 “Growing Pain 즉 성장하는 고통”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용어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말이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실제로 급속히 커가는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키우려면 성장을 위한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업체를 잘못 확장 하려다가 사향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잠도 설치고 때로는 식사도 걸르기도 합니다. 보람된 일을 하자면 고통은 필히 있기로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사업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참된 기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기저귀를 적시며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손바닥이라면 고통은 손등입니다. 손등 없이 손바닥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다면 평안의 의의도 없어집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고 평안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보지 못하고 하루 세끼의 고마음을 알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국인 한국은 고통도 역경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이 한인을 강한 국민으로 만들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실망할 줄 모르는 강한 국민성을 발휘하는 한인 동포의 위상을 굳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통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보람을 이룩하도록 하십시다.   끝
